
시화·반월공단 정밀 실태조사

환경부는 1 9 9 9년 4월1 9일부터 5월1 3일까지 시화·반월공단의 2 0 5개 악취배출업소와 주변 주거지역

오염도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, 총 2 6개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개선명령 3건, 조업정지 6

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.

폐기물 처리업소는 1 9 9 8년8월 조사에 비해

악취 및 VOC 배출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

으나 악취에 민감한 암모니아, 알데히드류,

황화합물은 악취기준 이내이나 일부 최소감

지농도를 초과해 검출된 경우도 있었다.

암모니아는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최소감

지농도( 1 0 0 p p b )를 초과한 사례가 정왕동 영

남아파트, 안산역에서 각 1회 측정되었고, 아세트알데히드는 시화공단의 전방 부근에서 평균농도가

4 . 4 5 p p b로 최소감지농도(2ppb) 이상으로 나타났으며, 영남아파트 및 안산역에서는 최소감지농도를

조금 넘는 측정치가 각 1회 측정됐다.

이번 조사에서는 7개 폐기물처리업소 등 2 0 5개 배출업소의 시설점검과 악취물질의 다량배출이 예상

되는 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 및 공단과 주변지역의 대기중 악취물질( H Cl, H2S, NH3, VOC, 알데히

드류 및 메르캅탄류 등 황화합물)에 대한 분석을 함께 실시했다.

환경부는 악취를 다량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처리업, 페인트제조업 등은 설치시한을 2 0 0 0년말에서

1 9 9 9년말로 앞당겨 조기에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방침

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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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화·반월공단 오염도 점검 및 위반사항

조사·점검
업소총수

위반내역
무허가 기타검체 악취 기준초과 부적운영

위반업소
(시설)

시료채취건수

2 0 5개소 2 54 1 72 6개소
3 6건

8 0개소
1 1 4건

2 6
( 2 8 )


